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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10/18(火)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0/18(火) 06:00부터

※ 문의 : 아주통상실 박준 실장(010-7126-3848), 유종철 차장(010-5396-4030)

늘어나는 수입규제... 우리 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 商議,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 글로벌 동향과 대응 사례 담아 

-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 117건(’11년) →  228(’20년) ... 한국 피조사 부문 반덤핑 2위, 상계관세 3위

- 수입규제 조사 증가(6%)에 비해 조치(28%)는 더 크게 증가 ... 우리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해야

- 최근 수입규제 특징 : ① 조사대상 제품 다양화 ② 상계관세·세이프가드 증가 ③ 중복부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

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로써,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이고, 상계관

세 피조사는 3위이기도 하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

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중

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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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 증가(6%)에 비해 조치(28%) 더 증가해 ... 우리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해야 

  수입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76건이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은 1,621건으로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증가했다. 

* 절차 : 제소 → 조사 → 답변(기업 대응) → 예비판정·잠정조치 → 공청회 → 최종판정·관세부과

  같은 기간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

에서 109건으로 5.5% 증가한 반면, 시행 조

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27.5% 증가

했다. 조사개시 건수는 전세계보다 약 10%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0% 가

량 많은 것으로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

인으로 풀이된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새로운 수입

규제 조사 기법이 발달하고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복잡한 절차에 정

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답변 내용과 문서 작성 방식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 : ① 조사대상 제품 다양화 ② 상계관세·세이프가드 증가 ③ 중복부과 

  최근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과거에는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

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 

지고 있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를 예를 들 수 있다.

<그림> 신규 수입규제 조사 및 조치 증가율(%)

* 2011~15 대비 2016~2020 증가율 
* 자료 : WTO 통계 재정리 

#1. 지난 해 튀르키예는 한국産 임플란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시장은 매년 

20%이상 성장중으로 한국업체 점유율은 30%에 육박한다. 한국업체가 중저가 시장에서 고품질 시장으로 

점유율을 늘려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한 것이다. 대상기업들은 대한상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된 반덤핑 관세율 66%에서 A사는 15%, B사는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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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

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도 2017년 8건에

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 상계관세 : 수출국이 직간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 

  세 번째 특징으로는 수입규제 중복 부과다. 동일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덩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했다. 

- 주요 국가별 특징 : (美)매년 재심, (中)덤핑마진 스스로 계산, (印)수출상사도 답변, (튀)판정 후 관세부과 

  가이드북은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

징을 정리했다. 

  먼저 미국은 매년 기 조치들에 대해 연

례 재심을 진행한다. 매년 조치 기간에 수

입 통관된 물량에 대해 실제 덤핑관세율을 

부과하지만 다른 나라는 과거 기준으로 관

세를 부과한다. 또한 자국 산업 피해는 국

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하고, 관세율 산정 

조사는 상무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

다. 

  중국은 서면조사를 중국어로 진행하고, 조사대상 업체는 스스로 덤핑마진을 계산해 제

출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덩핑 조사국으로 계열사가 아닌 다른 무역 상사를 통

해 수출하는 경우 이 무역 상사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예비판정이나 잠

정조치가 없이 최종 판정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답변서에 작은 오류나 실수가 있

는 경우에는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어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 

<표>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특징 

국 가 특 징 

미국 
ㆍ수입규제 조치 후 1년 단위 재심 진행 

ㆍ산업피해(ITC), 관세율 산정(상무부) 구분  

중국 
ㆍ서면조사 질의서 중문 발행 및 답변 

ㆍ조사대상업체 스스로 덤핑마진 제출 필요 

인도
ㆍ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 

ㆍ제3의 상사로 수출시 상사도 답변서 제출 

튀르

키예 

ㆍ예비판정·잠정조치가 없어 판정 후 부과 

ㆍ답변 오류나 실수시 규제조치 강화 

#2. 지난 2019년 미국은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대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을 

사용하는데 쓰이는데, 한국산 수출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3만톤으로 수출 비중은 높지 않았지만 수입규

제 대상이 되었다. 그중 C사에는 9.29% 관세가 부과됐는데, 연례 재심에서 대한상의 컨설팅을 지원받아 

상계관세를 0.51%로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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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

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

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조

치 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정책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글로

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10월 25일에 개최한다. 세미나(대한상의 홈페

이지 행사 게시판 참조, www.korcham.net) 및 수입규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대

한상의 국제통상본부(02-6050-3683, trade@korcham.net)로 하면 된다.   

 


